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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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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있고, 이들 관계에서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

로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27쌍의 부부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

과 아내 둘 다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을 낮게 지각하였다. 둘째, 남편의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낮았으나, 아내의 자기분화는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

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셋째, 남편과 아내의 자기분화가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

는 자기효과에서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고, 건설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남

편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혼합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가 지각

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 및 아내

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였고, 연구의 

학문적, 임상적 의의를 포함하였다.

주요어: 자기분화, 부부갈등, 건설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자기-상대

방 상호의존모형,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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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은 부부의 욕구, 목표 및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과 긴장상태를 

말한다(한미향, 1999; Coleman, 1984). 각기 다

른 성장 배경을 가진 남녀가 부부가 되어 상

호작용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갈등이 따르게 된다(류석진, 조현주, 2015). 이 

때, 적절한 대처행동을 하지 못해서 부부갈등

이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면, 결국 가정 해

체에 이르기도 한다(이정미, 2002). 

다세대 가족치료이론에서는 부부갈등과 같

은 가족 내의 역기능은 가족 구성원의 자기분

화가 낮을 때 나타난다고 본다(Kerr & Bowen, 

2005). 부부가 자기분화 수준이 낮으면, 감정

반사적 태도를 보이거나 지나친 융합으로 인

한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여 부부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Kerr & Bowen, 2005). 국내외

의 여러 연구에서는 부부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을 낮게 지각한다고 보고하

고 있다(양여진, 2015; 한미향, 1999; 한영숙, 

2007; Miller, Anderson, & Keala, 2004; Peleg, 

2008). 이에 더하여, Kerr와 Bowen(2005)은 자기

분화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자기분

화가 높은 사람은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아서 

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하여 부부가 조화로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Kerr & Bowen, 2005). 

한편, 자기분화가 낮은 사람은 의사소통 과정

에서 경멸, 상처, 비난, 거부감 등을 보다 예

민하게 지각하고 이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

응하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심화된다(Kerr & 

Bowen, 2005).

다세대 가족체계이론을 정립한 Bowen의 이

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기분화와 부부갈

등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부부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므

로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함께 

상대방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

를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더하여,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

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지만, 이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이들 관계에서 건설적 

의사소통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성차를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부부갈등을 낮추기 위한 상담 개입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부부갈등은 서로의 신체적, 정

서적,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해체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이정미, 

2002). 부부갈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최규련(1994)은 부부갈등은 성격차이, 

성생활, 대화문제, 처가/시가와의 관계, 본가/

친정과의 관계, 경제문제, 자녀지도, 본인의 

나쁜 습관 및 가치관 차이 등의 영역을 포함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세대 가족치료이론에서는 부부갈등과 같

은 가족 내의 역기능은 가족 구성원의 자기분

화가 낮을 때 나타난다고 본다(Kerr & Bowen, 

2005). 자기분화는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심리내적 차원은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정서

적 성숙을 의미하며, 대인관계 차원은 독립적

이면서도 동시에 연합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Kerr & Bowen, 2005). 구체적으로, 자기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심리내적으로 사고

와 감정이 균형 잡혀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으며 논리적인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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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유연하며 적응적인 반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사고와 감정이 융합되어 

감정반사행동이 많이 보인다(Kerr & Bowen, 

2005; Skowron & Friedlander, 1998). 대인관계 

차원에서 자기분화가 잘 된 사람은 스스로 책

임지고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되 비난하지 않는 반면, 자기분화

가 낮은 사람은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민감하

여, 타인에게 밀착하여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

는데 어려움을 가지거나 혹은 관계에서의 불편

감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거리감을 둘 

수 있다(Kerr & Bowen, 2005).

Kerr와 Bowen(2005)은 낮은 자기분화가 부부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부부가 자기분화 수준이 낮아서 사고와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미성숙하면, 상대방

에게 감정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는 부

부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부부가 자

기분화 수준이 낮아서 서로 융합되어 있을 때 

부부는 과잉 융합으로 인한 부담감을 갖게 되

고 부부갈등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정서적 단

절은 일시적으로는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숨겨져 있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다. 경험적 선행연구에서도 자

기분화는 부부갈등과 부적 관련을 보이는 것

으로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이종원, 옥선화, 

2015; 이혜경, 이은희, 2011; 한미향, 1999; 한

영숙, 2007; Peleg, 2008; Miller, et al., 2004). 

부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

문에, 배우자의 자기분화가 자신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즉, 남편과 아내의 자기분화가 자신이 지

각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각각 지각한 부부갈등

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있다는 것이

다.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 상대

방효과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들지만, 자기분화와 부부적응 및 결혼만족도

와 연결지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권정란과 이인수

(2006)는 자기분화가 자신과 배우자의 부부적

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정숙(2009)의 연구와 나남숙과 이인수(2017)

의 연구에서도 자기분화가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Kerr와 Bowen(2005)은 자기분화는 의사소통

을 매개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

하였다.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 방식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교환함으로써 문제를 해

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Pietromonaco, 

Greenwood, & Barrett, 2004). 의사소통의 범주

를 구분하는 방식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

이가 있지만, 의사소통은 크게 건설적 의사소

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적 의사소통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분명하

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타협하며 상대에게 온정적

인 태도를 갖고 분별 있는 기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상대

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

만을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Glick, & Kessler, 

1980). Satir(1988)는 자기 존중감의 세 가지 요

소인 자기, 타인 및 상황을 모두 균형있게 고

려할 때 일치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이들 

중 하나라도 온전하지 못하고 배제되면 회유

형, 비난형, 초이성형 및 산만형의 의사소통을 

보인다고 하였다. Christensen과 Sullaway(1984)는 

의사소통을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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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으로 구분하였는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상호 손상적 의사소통, 요구-철회 의사소통 및 

상호 회피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Gottman도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포함하였다(Gottman & Lewenson, 1986; 

Gottman & Silver, 2002). 이 때, 역기능적 의사

소통을 적게 사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

적 의사소통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

소통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보고되기는 했지

만, 서로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크다

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황민혜와 고재홍(2010)은 건설적 의사소통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30에서 -.63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김정숙(2008)은 건설적 의

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간에 -.56에서 

-.57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은 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사

용하여 부부가 조화로운 관계를 지속하는 반

면, 자기분화가 낮은 사람은 건설적 의사소통

은 적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일 많이 사용하여 

부부갈등이 심화된다(Kerr & Bowen, 2005). 자

기분화와 의사소통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

종원과 옥선화(2015)는 Bowen의 다세대 가족치

료이론과 Satir의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을 접

목하여,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

고 일치형의 건설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반

면, 자기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회유, 비난, 초이성, 산만과 같은 역기

능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역

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 간의 관계를 강

조하면서, Gottman과 Silver(2002)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과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

부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

하였다. Christensen과 Sullaway(1984)도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 요구-철회 의사소통이 관계의 질을 가

장 크게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 간의 관계

를 하나의 모형에서 살펴본 연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자기분화와 의사소통 간의 관계 그

리고 의사소통과 부부갈등 간의 관계는 선행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부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지은, 2011; 어항숙, 2016; 정현

숙, 2009). 특히, 김정숙(2009)은 자기분화가 건

설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역기

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 의사소통도 부부갈등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류석진, 조

현주, 2015). 특히, 황민혜와 고재홍(2010)은 건

설적 의사소통은 부부갈등과 부적 관련이 있

고, 손상적 의사소통이나 요구철회 의사소통

과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부갈등과 정

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

통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자기분화와 결혼만족의 관계

에서 부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김향순, 김순덕, 구명이(2014)는 기혼여성의 자

기분화와 결혼만족의 관계를 부부 의사소통이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그들은 인지적 기

능과 정서적 기능이 균형을 이루고 자아통합 

수준이 높으며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및 가

족 퇴행 수준이 낮을 때, 부부가 건설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이를 매개로 결혼 만족도를 높



김아영⋅조영주 /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 571 -

인다고 하였다. 김정숙(2009)은 자기분화, 의사

소통 및 결혼만족도의 세 가지 변인 간의 관

계를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부부의 자기분화

가 자신과 배우자의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

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은 자신과 배

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

다.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과 관련하

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는 더러 성차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자기효과

는 아내에 비해서 남편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

도 하고, 상대방효과는 대체로 남편의 행동이

나 특성이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내의 행

동이나 특성이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대

방효과에 비해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연

구자들은 이러한 성차를 몇 가지 관점에서 설

명한다. 우선, 사회화의 관점에서 남성은 과업 

지향적으로 여성은 관계 지향적으로 사회화되

므로, 남편은 자기 자신을 준거로 사용하는 

경향이 크고, 아내는 남편에 비해서 배우자와 

부부관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조

영주, 2017; Thomas & Fletcher, 2003). 사회구조 

이론의 관점에서 대개 사회적 권력이 강한 남

성은 파트너와 관계에 덜 민감하고, 사회적 

권력이 약한 여성은 파트너와 관계를 민감하

게 관찰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남편에 비해서 

아내가 배우자의 행동이나 특성의 영향을 더 

받는 상대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조영주, 2017; Caughlin & Scott, 2010). 이에 더

하여, 부적 특성과 관련하여 생리학적 관점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갈등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생리적으로 더 각성되고 갈

등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Gottman & Levenson, 1986), 자기 자신에게 보

다 집중하고 배우자나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

을 인식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

방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없기 때문에 유사하

게 자기분화와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서 성차

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남숙과 이인수(2017)는 

남편의 자기분화가 남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50으로 높은 관련성을, 아내의 자기분

화가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23으

로 낮은 관련성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김정숙

(2008)도 남편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 간에는 

.41의 상관을, 아내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 간

에는 .28의 상관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분화와 부

부갈등 사이에는 유의하지만 낮은 수준의 상

관이 보고되기도 하였다(이혜경, 이은희, 2011; 

한미향, 1999). 상대방효과와 관련하여, 나남숙

과 이인수(2017)는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결혼만족을 설명하는 정도는 중간크기(.34)인 

반면, 아내의 자기분화가 남편의 결혼만족을 

설명하는 정도는 작은 크기(.15)라고 보고하였

다. 유사하게, 몇몇 연구에서는 상대방효과 중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한 반면, 아내의 자기분화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남궁임, 2009; 신현정, 2017). 

자기분화가 배우자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상

대방효과에서도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

는데, 김정숙(2008)은 남편의 자기분화는 아내

의 긍정적 의사소통 및 부정적 의사소통과 유

의한 관련이 있는 반면, 아내의 자기분화는 

남편의 긍정적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고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관련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의사소통과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의 상대방효과와 관련하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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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와 고재홍(2010)은 건설적 의사소통 및 손

상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상대방

효과는 크기가 비슷한 반면, 요구철회 의사소

통과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는 성차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즉, 남편의 요구철회 의사소통

과 아내의 갈등 간의 관계가 아내의 요구철회 

의사소통과 남편의 갈등 간의 관계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부갈등은 아니지

만, 박영화와 고재홍(2005)도 남편의 의사소통 

특히 손상적 의사소통은 아내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내의 의사소통은 남편

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김정숙(2009)은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 유형은 아내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반면, 아내의 의사소통유형은 남

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가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배우자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상대방효

과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자기분화가 부부갈

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남편

과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

소통의 매개효과 및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

서의 성차를 검증할 것이다. 

가설 1.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

향에서 자기효과: 남편과 아내의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부적으로 유의

할 것이다. 또한, 남편의 자기효과가 아내의 

자기효과에 비해 더 클 것이다.

가설 2.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

향에서 상대방효과: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할 것이다. 

이 때, 남편의 자기 분화가 아내가 지각한 부

부갈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아내의 자기분

화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상대

방효과에 비해 더 클 것이다.

가설 3.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

효과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자기분화가 자

신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자신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또한, 자기분화와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 간

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혼합효과: 남편 자기분화 → 아

내 의사소통 → 남편 부부갈등; 아내 자기분화 

→ 남편 의사소통 → 아내 부부갈등).

가설 4.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상

대방효과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남편과 

아내의 자기분화가 배우자가 지각한 부부갈등

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

각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할 것이다. 

이 때, 남편의 특성이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

는 경로를 포함하는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남

편 자기분화 → 남편 의사소통 → 아내 부부

갈등; 남편 자기분화 → 아내 의사소통 → 아

내 부부갈등)가 아내의 특성이 남편에게 영향

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하는 의사소통의 매개

효과(아내 자기분화 → 아내 의사소통 → 남

편 부부갈등; 아내 자기분화 → 남편 의사소

통 → 남편 부부갈등)보다 더 클 것이다.

방  법

연구 절차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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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임의표집 하

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지필 설문

지를 작성한 후 동봉한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하는 방식과,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두 방식 모두 참가자 

부부 각자에게 연구 목적 및 설문 실시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지필 설문지의 경우 큰 봉투 안에 작

은 봉투 2개를 준비하여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작성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온라인 

설문의 경우 남편과 아내 따로 모바일 링크를 

보내 각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필 설

문지에 응답한 참가자는 41쌍,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참가자는 105쌍이었다. 불성실하게 작

성한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27쌍(종이

설문 37쌍, 온라인 설문 90쌍)의 자료가 분석

에 이용되었다.

연구대상

최종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36.54세(SD=4.18; 범위=28-48), 여성이 

34.27세(SD=3.76; 범위=25-46)였으며, 결혼 기

간은 평균 64.02개월(SD=42.88; 범위=1-223)이

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25쌍(19.7%), 자녀 

수 1명이 54쌍(42.5%), 2명이 44쌍(34.6%), 그리

고 3명이 4쌍(3.1%)이었다.

측정도구

자기분화

자기분화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과 국내

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혜정과 조은경(2007)

이 개발한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 및 정서적 융합의 5가지 

하위 척도를 포함하며 총 38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정서적 반응과 자기입장은 개인내적 

차원의 자기분화를 측정하며, 정서적 단절과 

타인과의 융합은 대인관계 차원의 자기분화를 

측정한다. 그리고 정서적 융합은 심리내적 차

원과 대인관계적 차원을 통합한 것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6점 척도로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기입장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을 역산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하도록 하였다. 정혜정과 조은경(2007)의 연구

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자기분

화 척도는 .89이고 하위요인은 .69에서 .84였

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전체가 .91, 

하위요인은 .73에서 .83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

부부갈등 척도는 최규련(1994)이 제작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부부갈등 척도는 성격차이, 

성생활, 대화문제, 처가/시가와의 관계, 본가/

친정과의 관계, 경제문제, 자녀지도, 본인의 

나쁜 습관, 가치관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참

가자 중에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자녀지도와 관련한 문항을 제외한 

33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을 많이 지각함을 의미

한다.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남편의 경우 전체가 .95, 각 

하위영역은 .79에서 .91이고, 아내의 경우 전체

가 .95, 각 하위영역은 .70에서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경우 전체는 .95, 하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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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1에서 .91이고, 아내의 경우 전체는 .95, 

하위영역은 .75에서 .91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Christensen과 Sullaway(1984)가 

만든 의사소통 패턴 질문지(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CPQ)의 단축형(CPQ-Short 

Form, Christensen & Heavy, 1990)을 사용하였고, 

이정은과 이영호(2000)가 번안한 것에서 단축

형에 포함된 1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배우자와 자신 사이에 갈등에 대한 문

제가 일어났을 때 또 갈등의 문제에 대해 이

야기 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행동

들을 묘사하고 있다. 각 하위척도로는 건설적 

의사소통, 손상적 의사소통, 요구-철회 의사소

통 및 상호 회피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본 연

구에서는 건설적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3문항

은 그대로 건설적 의사소통으로, 손상적 의사

소통과 요구-철회 의사소통, 및 상호 회피 

의사소통을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묶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9점 

척도로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8점(아주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정은

과 이영호(2000)의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건설적 의사소통이 .79, 손상

적 의사소통이 .85, 요구-철회 의사소통이 .71

이었다. Christensen과 Heavy(1990)의 연구에서 

단축형 척도의 신뢰도는 건설적 의사소통이 

.73이었으며, 요구-철회 의사소통은 .72에서 

.74로 보고되었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전체의 

내적 신뢰도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의 건설적 의사소통의 내적 신뢰도는 .66이었

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내적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

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 실시하였고, 

AMOS 18.0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는 한 사람의 특성이 상대방에게도 영향

을 줄 수 있는 관계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적용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Kenny, Kash, & Cook, 

2006). 이 때,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성

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Cumming(2009)이 제안

한 방식을 따라 표준화 회귀계수와 95% 신뢰

구간을 사용하여 성차를 검증하였다. 이에 더

하여, 의사소통의 개별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

한 대로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사

용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인 

자기분화, 부부갈등, 건설적 의사소통 및 역기

능적 의사소통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각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

값은 .05에서 .74로 2보다 작았으며, 첨도의 절

대값은 .13에서 1.09로 7보다 작게 나타나 분

석에 사용한 변수가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주요 변인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결혼 기간은 자기분화, 

부부갈등, 건설적 의사소통 및 역기능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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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남편의 자기분화는 자신이 지각한 부

부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r=-.60, p<.001), 자

신의 건설적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

(r=.34, p<.001),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r=-.52, p<.001). 또

한 남편의 자기분화는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

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r=-.36, p<.001),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r=.38, 

p<.001),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r=-.32, p<.001), 아내의 자

기분화는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44, p<.001), 자신의 건설적 의사

소통과는 정적 상관(r=.27, p<.01), 자신의 역

기능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

다(r=-.34, p<.001). 아내의 자기분화는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

으며(r=-.30, p<.01),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관련을 보

이지 않았다(r=.08, p>.05; r=-.14, p>.05). 남편

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

통과는 부적 관련이 있었고(r=-.35, p<.001), 남

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정적 관련이 있었

으며(r=.65, p<.001),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

과는 부적 관련(r=-.49, p<.001) 및 아내의 역

기능적 의사소통과는 정적 관련이 있었다

(r=.44, p<.001). 마찬가지로 아내가 지각한 부

부갈등도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과는 부적 

상관이(r=-.56, p<.001),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r=.72, p<.001), 남편

의 건설적 의사소통과는 부적 상관이(r=-.33, 

p<.001),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는 정적 

관련이 있었다(r=.52, p<.001).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경

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1과 표 2에 제

시하였다. 그림 1에서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

로 표시하고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으며, 표 2에서는 각 경로의 회귀계

수와 유의도 및 성차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기효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자기분화가 

1 2 3 4 5 6 7 8 9 M SD

1. 결혼기간 - 64.02 42.88

2. 자기분화_남편 .01 - 2.87 .59

3. 자기분화_아내 -.08 -.36*** - 2.70 .60

4. 부부갈등_남편 .00 -.60*** -.30** - 1.84 .58

5. 부부갈등_아내 .14 -.36*** -.44*** .55*** - 1.88 .61

6. 건설적 의사소통_남편 -.12 .34*** .08 -.35*** -.33*** - 5.68 1.32

7. 건설적 의사소통_아내 -.09 .38*** .27** -.49*** -.56*** .44*** - 5.58 1.59

8.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편 .01 -.52*** -.14 .65*** .52*** -.56*** -.42*** - 2.11 1.42

9. 역기능적 의사소통_아내 .03 -.32*** -.34*** .44*** .72*** -.32*** -.57*** .51*** - 2.34 1.52

주. N=127. **p<.01, ***p<.001.

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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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로와 아

내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고(β=-.301, p<.001; β

=-.236, p<.001),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Δβ

=-.063, p>.05). 남편의 자기분화가 남편의 건

설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였고(β

=.361, p<.001), 아내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건

설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

았으며(β=.152, p>.05), 이들 관계에서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Δ

β=.201, p>.05). 남편의 자기분화가 남편의 역

기능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고

(β=-.543, p<.001), 아내의 자기분화도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

으며(β=-.260, p<.001), 이들 관계에서 남편의 

자기효과가 아내의 자기효과보다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Δβ=.283, p<.05).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이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β

=-.098, p>.05),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이 아

내의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

의하였고(β=-.183, p<.05), 성차는 유의하지 않

았다(Δβ=.085, p>.05).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

소통이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

로도 유의하였고(β=.457, p<.001) 아내의 역기

능적 의사소통도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452, 

p<.001),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Δβ=.005, 

p>.05).

직접경로에서 상대방효과를 살펴보면, 남편

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부부갈등에 이르는 직

접경로와 아내의 자기분화가 남편의 부부갈등

에 이르는 직접경로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β=.044, p>.05; β=-.074, p>.05). 남편의 자기

분화가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

로는 유의하였고(β=.334, p<.001), 아내의 자기

분화가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

로는 유의하지 않았고(β=-.047, p>.05), 이들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

대방효과가 아내가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림 1. 부부의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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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타나났다(Δβ

=.381, p<.05).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역

기능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고(β=-.23, p<.01), 아내의 자기분화는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한 상대방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으며(β=.05, p>.05), 이들의 

효과크기 차이는 유의하였다(Δβ=-.281, p<.05).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은 아내가 지각한 부

부갈등에 이르는 상대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β=.010, p>.05),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

이 남편의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로는 부적으

로 유의하였다(β=-.209, p<.01). 이들의 효과크

효과/ 예측변인 준거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95% CI 차이

(Δβ)lower upper

자기효과

자기분화_남편 → 부부갈등_남편 -.289 .075 -.301*** -.492 -.175
-.063

자기분화_아내 → 부부갈등_아내 -.228 .062 -.236*** -.378 -.089

자기분화_남편 → 건설적 의사소통_남편 .793 .196 .361*** .098 .522
.201

자기분화_아내 → 건설적 의사소통_아내 .370 .212 .152 -.072 .352

자기분화_남편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편 -1.289 .192 -.543*** -.655 -.429
-.283*

자기분화_아내 → 역기능적 의사소통_아내 -.675 .221 -.260** -.447 -.010

건설적 의사소통_남편 → 부부갈등_남편 .043 .032 -.098 -.028 .243
.085

건설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아내 -.072 .029 -.183* -.371 .036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편 → 부부갈등_남편 .185 .034 .457*** .304 .609
.005

역기능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아내 .177 .029 .452*** .285 .563

상대방효과

자기분화_남편 → 부부갈등_아내 .044 .074 .044 -.143 .195
.093

자기분화_아내 → 부부갈등_남편 -.074 .063 -.079 -.236 .058

자기분화_남편 → 건설적 의사소통_아내 .834 .217 .334*** .169 .483
.381*

자기분화_아내 → 건설적 의사소통_남편 -.102 .192 -.047 -.256 .160

자기분화_남편 → 역기능적 의사소통_아내 -.590 .216 -.234** -.384 -.070
-.281*

자기분화_아내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편 .109 .188 .047 -.166 .165

건설적 의사소통_남편 → 부부갈등_아내 .005 .031 .010 -.100 .135
-.219*

건설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남편 -.080 .028 -.209** -.360 -.035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편 → 부부갈등_아내 -.072 .029 .183** .085 .388
.186*

역기능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남편 -.001 .030 -.003 -.166 .150

주. N=127. *p<.05, **p<.01, ***p<.001.

표 2. 경로분석에서의 회귀계수 및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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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차이는 유의하였는데(Δβ =-.219, p<.05), 다

른 관계와는 달리 남편이 아내에게 미치는 효

과크기에 비해 아내가 남편에게 미치는 효과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상대방효과가 유의하였고

(β=.183, p<.001),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경로는 유

의하지 않았으며(β=-.003, p>.05),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Δβ=.186, p<.05).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효과에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자기분화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자기효과와 아내의 자기분화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자기효과는 모두 유의하였

고(β=-.58, 95% CI=-.71,-.45; β=-.38, 95% CI= 

-.50,-.21), 남편의 자기효과가 아내의 자기효과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Δβ=-.20, p<.05). 

상대방효과에서는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상대방효과는 유의

한 반면(β=.-24, 95% CI=-.44,-.07), 아내의 자

기분화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이르는 

상대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β=-.09, 95% 

CI=-.27,.04), 상대방효과 크기의 성차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Δβ =-.15, p>.05).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자기효과에서 직

접효과와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접효과를 살펴

보면, 남편의 자기효과에서 의사소통을 매개

한 간접효과와 이를 매개해지 않은 직접효과

가 모두 유의하였고(간접효과=-.28, 95% CI= 

-.39,-.19; 직접효과=-.30, 95% CI=-.49,-.18), 아

내의 자기효과에서도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간접효과=-.14, 95% CI=-.28, 

-.03; 직접효과=-.24, 95% CI=-.38,-.09). 이러한 

결과는 자기분화가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소통이 부분적으로 매개함

을 의미한다. 한편,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서 의사소통

을 매개한 간접효과는 유의하고(간접효과= 

-.28, 95% CI=-.39,-.16),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직접효과=.04, 95% CI=-.14,20), 이는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이 완전매개함을 의미한다. 

아내의 자기분화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전체효과, 의사소통을 매개한 매개효

과 및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상

대방효과의 직접효과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 

간접효과에서는 남편의 자기분화가 의사소통

효과 예측변인 준거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자기효과 자기분화_남편 → 부부갈등_남편 -.58 (-.71, -.45) -.30 (-.49, -.18) -.28 (-.39, -.19)

자기분화_아내 → 부부갈등_아내 -.38 (-.50, -.21) -.24 (-.38, -.09) -.14 (-.28, -.03)

차이(Δβ) -.20* -.06 -.14

상대방효과 자기분화_남편 → 부부갈등_아내 -.24 (-.44, -.07) .04 (-.14, .20) -.28 (-.39, -.16)

자기분화_아내 → 부부갈등_남편 -.09 (-.27, .04) -.08 (-.24, .06) -.01 (-.14, .07)

차이(Δβ) -.15 .12 -.27* 

주. N=127.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계수 값임. (  )안의 값은 95% 신뢰구간임.

표 3.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전체효과, 직접효과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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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개로 아내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아내의 자기분화가 의사소통을 매

개로 남편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Δβ=-.27, 

p<.05).

표 3에서 산출된 간접효과는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아내의 건

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모두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경로가 유의한 

변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남

편의 자기분화가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간접효과=-.16, z=-3.25, 

p<.01), 마찬가지로 아내의 자기분화가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간접효과=-.12, z=-2.73, p<.01). 이에 더하여, 

남편의 자기분화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의 매

개효과인 혼합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07, z=-2.29, p<.05). 남편의 자기

분화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

향은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아내의 건설

적 의사소통 및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각각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 

-.07, z=-2.17, p<.05; 간접효과=-.06, z=-2.09, 

p<.05; 간접효과=-.11, z=-2.49, p<.05). 

논  의

본 연구는 부부의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이들 관계

에서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와 성차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

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 127쌍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 주요 결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에 논의하

고자 한다.

자기분화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자기효과

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우선,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분화가 낮을수록 부부

갈등은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자기분화와 부부갈등과의 부적 관련

효과 예측변인 매개변인 준거변인 매개효과 Sobel’s z

자기효과 자기분화_남편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편 → 부부갈등_남편 -.16 -3.25**

자기분화_아내 → 역기능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아내 -.12 -2.73**

혼합효과 자기분화_남편 → 건설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남편 -.07 -2.29*

상대방효과 자기분화_남편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편 → 부부갈등_아내 -.07 -2.17*

자기분화_남편 → 건설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아내 -.06 -2.09*

자기분화_남편 → 역기능적 의사소통_아내 → 부부갈등_아내 -.11 -2.49*

주. N=127. *p<.05, **p<.01, ***p<.001

표 4.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한 개별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580 -

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종원, 옥선화, 

2015; 이혜경, 이은희, 2011; 한영숙, 2007; 

Miller, et al., 2004; Peleg, 2008)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

은 사고와 감정이 균형 잡혀 있고 자율성과 

연합성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유연하게 반

응하고, 부부갈등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자기분화가 낮은 사람은 사고와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반사적으로 행동

하고, 융합된 관계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부부갈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부

적 관계에서 남편의 자기효과는 아내의 자기

효과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

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

등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자기분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남편의 자기

분화와 결혼만족 간의 관계가 아내의 자기분

화와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 비해 효과크기가 

더 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정숙, 2008; 나

남숙, 이인수, 2017)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

며,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사이에는 유의하지만 낮은 수준의 상관이 있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혜경, 이은희, 2011; 

한미향, 1999)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역할 사회화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데, 낮은 자기분화로 배우자와 지나치게 융합

되어 있는 상태는 관계중심적으로 사회화된 

아내에 비해서 과업중심의 남편에게는 더 부

담스럽고 갈등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효과에서의 성차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자기분화가 자신의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아내

의 자기효과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도 사회화 과정과 연결하여 이해

할 수 있는데, 여성의 의사소통은 자기분화뿐

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나 교육 등 여러 경로

를 통하여 습득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차가 나

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설 2에서는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상

대방효과가 있고, 이들 관계에서 부인이 남편

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해 남편이 부인에게 미

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

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남편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는 부부갈등을 낮게 지

각한 반면, 아내의 자기분화 수준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자기

분화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반

면 아내의 자기분화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선행연구(남궁임, 2009; 

신현정, 2017)와 유사한 결과이다. 남편이 감

정반사행동을 하고 정서적으로나 관계에 융합

되어 있을 때 아내는 생활 전반에서의 갈등을 

많이 지각하는데, 이는 관계중심적으로 사회

화되고 또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권력이 적은 

아내가 남편의 정서나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

하고 반응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

면, 남편은 과업중심적으로 사회화되고 관계

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아내의 자기분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효과 크기와 아내

의 자기분화가 남편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효

과크기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위에서 언급한 해석은 잠

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설 3에서는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

는 자기효과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지지



김아영⋅조영주 /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 581 -

되었다. 우선,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관

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자

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자

기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은 감

정과 사고를 구분하여 감정반사적으로 반응하

지 않기 때문에, 비난, 요구-철회, 회피와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하여 부부갈등

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기분

화가 낮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경멸, 

상처, 비난, 거부감 등을 보다 예민하게 지각

하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분화가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김정

숙(2008)의 연구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신

의 부부갈등과 정적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황

민혜와 고재홍(201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

치한다. 또한, 기혼여성의 자기분화와 결혼만

족의 관계를 부부 의사소통이 매개한다고 보

고한 김향순 등(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

다.

다음으로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

기효과에서 자신의 건설적 의사소통의 매개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상대방효과 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의 결과이며, 자기분화와 건설적 의사소통 

및 건설적 의사소통과 부부갈등 간의 단순 상

관은 유의하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와

의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본 연구 결

과는 자기분화가 건설적 의사소통에 비해 역

기능적 의사소통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김정숙(2008)의 연구나 부부갈등이 건

설적 의사소통에 비해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황민혜와 고

재홍(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분화가 높을 때 부부갈등이 적다

고 지각하게 되는 이유가 스스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함께 해결책과 타

협안을 모색하는 건설적 의사소통 때문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비난, 요구-철회, 회피와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기 때문임을 의

미한다.

또한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의 관계를 배

우자의 의사소통이 매개하는 혼합효과가 부분

적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자기분화가 높을

수록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아지

고, 이를 통하여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혼합효과가 보고되기도 했는데,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미정과 조영주(2017)

는 여성의 성인애착은 남성의 역기능적 의사

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여성이 지각

한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남편과 아내의 특성이 순환적으로 서로

에게 영향을 미치고, 부부간 상호작용이 복합

적으로 일어남을 의미한다(김미정, 조영주, 

2017).

가설 4에서는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부

부갈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서 남편과 아내

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남편의 자기분화가 아내의 부부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편의 건설적 의사

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및 아내의 건

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

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즉, 남편의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낮은데, 

이는 남편이 건설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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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남편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덜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자기분

화가 높을 때 아내가 건설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고, 비난, 요구-철회 및 회피와 같

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덜 사용함으로써, 아

내는 부부갈등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자기분화가 배우

자의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김정숙(2009)의 연구와 

유사하다.

남편의 자기분화와 아내의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고, 이는 남편이 건설적 의

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내가 지각한 부

부갈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을 설명하지 못한 반

면,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상대방효과에서의 성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결

과가 남편이 아내에게 영향을 미친 반면, 위

의 결과는 아내의 특성이 남편에게 영향을 미

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남편이 보

고한 자신의 건설적 의사소통이 관계중심적으

로 사회화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권력을 가진 

아내에게는 충분히 건설적인 의사소통으로 지

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편,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적 관련이 있었고, 이는 행복한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Gottman

과 Levenson(2000)의 주장과 연결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개의 경우 관계

중심적이며 부부관계에서 권력의 열세에 있는 

부인은 남편의 특성이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민감하고 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 본 연구에서도 남편의 자기분화가 높을수

록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역기

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반면, 아내의 자

기분화는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이나 역기능

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

을수록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높은 반면, 

아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가족의 화목

을 위해서 남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는 황민혜와 고재홍(201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임상적 의

의와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간

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다세대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부부의 자기

분화 수준이 낮으면, 감정반사적 태도를 보이

고 지나친 융합으로 인한 부담감을 가지기 때

문에 부부갈등이 생길 수 있고, 자기분화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

고 제안하였으나(Kerr & Bowen, 2005), 이를 검

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이들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을 적용하여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관한 이해

를 확장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부부는 상호

작용을 통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고 자

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

도 자기효과와 함께 상대방효과를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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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여 부부갈등에 대한 자신

의 자기분화와 의사소통의 기여도 및 배우자

의 자기분화와 의사소통의 기여도를 살펴봄으

로써 부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와 부부갈등

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

적 의사소통을 묶어서 한 번에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사

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건설적 의사소통을 많

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건설적 의사

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세분화

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

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

과에서의 성차를 검증함으로써 성차를 경험적

으로 확인하였다는데도 의의를 가진다. 연구

결과, 상대방효과에서 전반적으로 남편의 특

성이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반면, 

아내의 특성이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이었고, 이러한 결과를 성역할 사회화 및 

사회구조적 이론과 연결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임상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 결과는 부부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 상담 장면에서 

자신과 배우자의 자기분화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기분화가 남편과 아

내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자신과 상대방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서, 본 연구 결과는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만들

어나가기 위해서는 부부의 자기분화 수준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보여준다. 실제

로 김명선(2018)은 Bowen의 자기분화 개념을 

접목한 부부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

과를 검증하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

들이 부부갈등을 줄었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서 대체적으로 상대방효

과에 비해서 자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상담을 받는 부부는 많은 경우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보다는 상대방

에게서 찾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

가 많다(Gottman & Silver, 2002). 부부갈등을 

줄이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위해서 부부갈

등에 자신이 기여하는 바를 교육하고 탐색하

도록 하고, 자기 자신의 자기분화를 증진시키

고 자신의 건설적 의사소통을 높이고 역기능

적 의사소통을 줄임으로써 부부갈등을 줄이도

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 간의 

상대방효과에서 남편의 특성이 아내에게 미치

는 영향이 아내의 특성의 남편에게 미치는 영

향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아내의 특성이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건설적 의사소통과 남편이 지

각한 부부갈등의 부적 관계에서 나타났다. 부

부는 자신의 특성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

을 주는지 인식하고, 배우자를 돕고 배려하며 

관계를 보살피는 태도로 자신의 자기분화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배우자가 지각하는 부부갈

등을 줄이기 위해서 남편의 경우는 비난, 요

구-철회 및 회피와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아내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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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

별에 따라 다른 방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

다.

넷째, 위에서 기술한 점들은 부부갈등을 호

소하며 부부상담을 받는 내담자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부부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거

나, 예비부부교육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은 학습이나 수련

을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고(Olson, Founier, & 

Druckman, 1982),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입증되기도 하였다(공성숙, 

2004; 모의회, 2002; 최정란, 2014), 이에 더하

여, 김명선(2018)이 부부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서 제안한 것처럼 Bowen의 자기분화 개념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이와 같은 학문적, 임상적 의의

를 가지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고 이들 제

한점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함께 기술하

겠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를 서울 및 경기도

에 거주하는 부부로 제한하였고, 결혼기간이 

20년 미만이며 연령도 20대에서 40대로 집중

되어 있어 표집의 제한을 갖는다. 또한, 자료

의 수집은 연구자의 지인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을 한 임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

한 방식은 부부 혹은 커플 연구에서 종종 사

용되는 표집 방법이기는 하지만(김미정, 조영

주, 2017; 황민혜, 고재홍, 2010), 연구 결과를 

전체 부부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를 가진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모든 변수는 자

기보고식 방법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방어기제, 피험자의 반응 편향 등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특히, 부부갈등이나 

역기능적 의사소통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담

고 있어 솔직하게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방법 

이외에 면담, 관찰 등의 방법으로 연구의 객

관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기분화, 의사소통 및 

부부갈등은 동일 시점에서 측정한 것으로 자

기분화가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해석하거나,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

다. 인과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

단 연구나 실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자기분화, 의

사소통 및 부부갈등은 다양한 하위변인을 포

함한다. 예를 들어, 자기분화는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및 정

서적 융합을 포함하며, 의사소통은 건설적 의

사소통, 상호 손상적 의사소통, 요구-철회 및 

상호 회피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는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

지는 않았고,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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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actor effects and the partner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conflict,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constructive and dysfucntional communication among these relationships. To 

analyze the data from 127 married couples, path analyses applying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tor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conflict were negatively significant for both husband and wife. Second, the partner effect of 

husband’s self-differentiation on wife’s perceived marital conflict was negatively significant, while the 

partner effect of wife’s self-differentiation on husband’s perceived marital conflict was not significant. 

Third, the actor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conflict were mediated by one’s own 

dysfucntional communication, but not by one’s own constructive communication for both husband and 

wife. Fourth, there was mixed effect and the effect of husband’s self-differentiation on husband’s 

perceived marital conflict was mediated by wife’s constructive communication. Fifth, the partner effect of 

husband’s self-differentiation on wife’s perceived marital conflict was mediated by husband’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wife’s constructive communication and wife’s dysfucntional commun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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